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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주적십자병원‘멘토링 및 직업체험학습’개최

- 상주보육원 어린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 -

[사진설명] 기념촬영

 □ 상주적십자병원(병원장 김혁수)은 지난 12일 상주보육원(원장 한영식)을 

방문하여‘멘토링 및 직업체험활동’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한 첫만남의 

시간을 가졌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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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□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5월 건강자람이캠프 후속 프로그램으로 병원의 

다양한 직종(사무직, 사회복지사, 간호사, 임상병리사 등)의 직원들 14명을 

멘토로 구성하여 보육원생 14명과 매칭이 된 것을 기념하는 첫만남으로, 

 □ 한영식 보육원장의 환영 인사, 공공의료본부 장진성 실장의 멘토 교육, 

상주보육원 원생들이 정성껏 준비한 오케스트라 공연을 감상한 후 저녁

식사를 함께 하며 멘토-멘티들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을 함께했다.

 □ 앞으로 분기별로 만나 영화·연극관람 등 문화활동, 스포츠 경기 관람, 

볼링 등 체육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멘티들의 다정한 친구가 

되어주려 한다. 그리고 멘티들을 병원에 초대하여 멘토들이 일하는 모습을 

보여주며 다양한 직업에 대한 직·간접적 체험을 제공하여 아이들의 

꿈과 희망을 키우는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.

 □ 멘토로 참가한 원무팀(종합건강증진실) 김현지 직원은“멘티를 만나기 

전까지 '내가 멘토 자격이 있을까?, 멘티에게 도움이 될까?' 걱정을 많이 

했었는데, 멘티들의 열정적인 환영 공연을 감상하고 멘티의 밝은 웃음과 

긍정적인 에너지를 느끼면서 앞으로 내가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고 

함께 성장할 수 있겠다는 안도감이 들었다. 앞으로 멘티와 함께 더 큰 

희망을 키울 수 있는 소중한 시간들이 기대된다.”고 소감을 밝혔다.

 □ 한영식 상주보육원장은“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꺼이 멘토가 되어준 상주

적십자병원 직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, 소중한 추억을 함께 만들며 

아이들이 더욱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”

고 말했다.

□ 김혁수 병원장은“지난 5월 건강자람이 캠프 이후 1개월여만에 멘토링 

및 직업체험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다시 만남을 이어갈 수 있게 되어 

기쁘다.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



않는 것이 우리병원의 사회적 책임이고 사명임을 잊지 않고, 계속 응원

하겠다.”고 말했다.


